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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네트웍스, 2012년 매출 28조원
<To-be 모델> 통해 세전이익도 4000억원으로 … 독창적 인재육성도

SK네트웍스(대표 이창규)는 2012년까지 기업가치를 현재의 2조6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.

이창규 SK네트웍스 사장은 3년 단위 중기경영계획인 <To-be 모델>을 통해 매출을 21조원에서 2012년 28

조원으로, 세전이익을 2018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8월4일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▲철광석 ▲석탄 ▲자동차 ▲패션 ▲부동산 ▲와인 사업을 6대 신 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집중 육

성할 계획이다.

To-be 모델은 일정한 목표수준에 이르겠다는 의지를 담은 SK그룹의 중기경영계획으로 SK네트웍스는 독창

적 인재육성법인 물리트기를 활용할 예정이다. 물리트기는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잘할 줄 아는 경지에 오르는

것을 말한다.

SK네트웍스에 따르면, 물리 3급은 1개 사업을 잘하는 수준(임원 후보), 물리 2급은 2-3개의 사업을 동시에

잘할 수 있는 수준(CIC 사장이나 부문장 후보), 물리 1급은 10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수준으

로 CEO 후보가 해당되며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창규 사장은 “현재 임원을 제외한 물리 3급 이상 구성원은 100명 정도”라며 “매년 후배 2명을 물리 3급

이상으로 키우면 To-be 모델을 달성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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